
[보도자료] 쿠팡, 미닉스 신형 음식물처리기 ‘더 플렌더 PRO’ 사
전판매�최대 20만원 할인 혜택 누리고 로켓배송으로 받는다
2025. 3. 21.

기능 대폭 업그레이드한 신제품 21일 오후 7시 사전판매 시작�25일 쿠팡라이브로 구매 시 사은품 증정

2025. 03. 21. 서울 – 쿠팡이 앳홈의 가전 브랜드 ‘미닉스’가 내놓은 신형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더 플렌더 PRO(프로)’ 사전판매를
21일 오후 7시부터 오는 24일까지 진행한다. 사전구매 시 제품은 25일부터 로켓배송을 통해 배송받을 수 있다.

더 플렌더 PRO(모델명 MNFD-120G)는 인테리어를 중시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모던한 디자인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전작 ‘더
플렌더’를 대폭 업그레이드한 제품이다.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 ▷최대 130도 고온 처리로 건조 시간을 80분 단축 (최대 4시간
40분 이내 처리) ▷유해균을 99.999% 제거하는 ‘하이퍼 건조·살균’ ▷완벽한 소음 차단을 구현한 ‘제로노이즈’ 기능 등이 새로 추
가됐다.

이외에 자동 처리, 자동 절전, 자동 보관이 가능한 ‘풀 오토케어’ 기능을 탑재해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더 플렌더 PRO는 정부의 환
경표지 인증제도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음식물처리기 구매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도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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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 기업인 앳홈은 1인 가구를 타깃으로 한 소형가전을 중심으로 지난해 매출 1000억원을 돌파하면서 주목받는 강소기업이
다. 쿠팡에서도 음식물처리기를 포함해 미니 건조기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제품 정식 출시일인 25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진행 예정인 ‘쿠팡라이브’ 방송을 통해 구매하는 고객들에게는 1만2600원 상당 푸
드컨테이너를 추가로 증정하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쿠팡이 이처럼 풍성한 사전판매 혜택을 준비한 것은 최근 음식물처리기 판매량이 빠르게 증가하는 등 고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 2월 쿠팡 내 ‘음식물처리기’ 키워드 검색량은 지난해 8월 대비 215% 증가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음식물
처리기 시장 규모는 2023년 약 2000억 원에서 지난해 6000억 원, 올해는 1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쿠팡 관계자는 “최근 음식물처리기가 ‘주방 필수템’으로 주목받으며 열풍이 불고 있는 만큼 고객분들께 우수한 제품을 합리적인 가
격에 선보이기 위해 이번 사전판매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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